
[동종업 타사 중대재해 발생알림]

GS건설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공사 현장 협착 사고 件  
안전기획팀

‘22.12.21. 17:30 

□ 시공사  : 지에스건설㈜ (2022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5위)

□ 현장개요

   ◾현 장 명 :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확충공사

   ◾공사금액 : 855억원 

   ◾공사기간 : 2019.09.17 ~ 2023.05.31. (공정률: 78.6%)

□ 재해내용

  ‘22.12.15(목) 13시45분경 P17 코핑폼 거치용 하이드로 크레인(220T)을 웨이트(무게추)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걸림이 발생하였으며, 걸린 웨이트를 빼내기 위해 크레인을 조작하던 순간 걸림 부위가 

    빠지면서 웨이트가 스윙하여 적재함에 있던 운전원이 기 상차한 웨이트와 유동한 웨이트 사이에 

    끼임(병원 치료중 12.21 사망)

□ 피해상황                                  

 ▷ 인적피해 : 1명 사망(72세, 트레일러 운전원)                           

 ▷ 물적피해 :                                    

□ 사고원인 추정

 ▷ 하이드로 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의 소통 미흡 

 ▷ 트레일러 운전원(일회성 출입자)의 대기 위치 불량

□ 당사 현장 조치사항

 ▷ 재해사례 전파 

 ▷ 하이드로 크레인을 활용한 중량물 취급작업시에는 반드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전 신호수, 

    운전원 등에 대한 교육(작업계획 및 안전수칙 공유)을 철저히 시행

 ▷ 상기 사고 사례처럼 본 작업이 아닌 부속작업의 경우에도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트레일러 운전원 등 일회성 출입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시행



■ 언론 보도자료(연합뉴스 외)

시흥 건설현장서 70대 근로자 끼임사…GS건설 중대재해법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기도 시흥의 한 건설 현장에서 끼임 사
고를 당한 70대 근로자가 결국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
부 조사에 나섰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흥에 있는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확
충공사 현장에서 A(72) 씨가 무게추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고 6일 만인 이날 결국 사망했다.

이번 공사를 맡은 업체는 GS건설이다.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기 때문에 
GS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
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
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GS건설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